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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본단신뉴스 농지집적뱅크 시동 2014.7.30도쿄aT센터
정부가 작은 농지를 빌려 대규모 생산자에게 한꺼번에 빌려주는 농지중간관리기구
(농지집적뱅크) 사업이 전국에서 움직이기 시작했음
    ☞ 농지중간관리기구(농지집적뱅크)

    ◦ 농지중간관리사업법에 기초하여 설치된 조직

    ◦ 농업강화를 위한 국가의 성장전략의 일환으로 ‘14년도부터 운용이 시작되어, 

이미 46도부현에 설치되었음 (도쿄도 제외 일본 전국)

    ◦ 지역 내에서 분산되어 있는 농지나 경작방치농지를 일괄로 빌린 뒤, 대규모 

농가나 농업생산법인 등에 빌려줌

    ◦ 임차기간을 대략적으로 10년이상으로 상정하며 기업의 농업 신규참여를 

촉진하는 효과도 기대되고 있음

◇ 농지집적뱅크의 장점
 - 일본에서는 경작방치농지는 농가의 고령화에 따라 급격히 확대되고 있음. 

전국의 농업종사자의 60% 이상이 65세 이상이며‘ 75년에 13.1만 ha옜던 방
치농지는 ‘10년에는 3배를 넘는 39.6만 ha로 확대됐음

 - 그러나 농림수산성이 ‘11년에 전국의 65세 이상의 농가 약 1500세대를 
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, 다른 사람에게 농지를 이용하도록 할 
의향이 없다고 응답한 농가는 80%를 넘으며 팔고 싶다는 대답은 4% 이었음

 - 빌려주는 것도 파는 것도 싫은 농가에 대해 농지중간관리기구가 차용인과의 
사이에 들어가 중개함으로써 농가에게 안정감과 신뢰를 주는 효과가 있음

◇ 농지집적뱅크의 문제점과 정부의 대책
 - 농지집적의 큰 문제점의 하나가 빌리고 싶은 농지는 편리성이 높은 일부에 

한할 가능성이 있으며 지역에 치우치지 않은 채로 임차인을 찾는 것은 간단
하지는 않음

 - 거기서 기구에서는 수요를 발굴해내는 역할도 주어져있어 기구나 임대인의 
장려금이 설정되어 있음

 - 기구는 사업비의 70%는 나라가 보조하지만, 남은 30%도 토지를 빌려준 실적에 
대해 최대 25% 보조하는 걸로 하여 농지를 빌려준 면적이 커질수록 부담이 
적어지는 구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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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- 임대인에게는 협력금을 준비하여 0.5ha 초과 2.0ha 이하를 빌려준 경우에는 
한 집 당 50만 엔, 빌려준 토지가 있는 지역에게도 빌려준 비율에 따라 
10a 당 2만 엔부터 3만 6천 엔의 협력금을 지불함. 또 기구가 빌린 이웃 
토지를 빌린다면 10a 당 2만 엔의 집적 협력금을 지불함

◇ 향후의 전망
 - 이 제도는 이제 막 시작한 참이며 농지에는 용수로 등의 공유시설도 있어 

농지를 빌려 거기서만 경작하면 농사가 되는 게 아니다 라는 지적도 있음
 - 지역에는 운용 면에서 불안하다는 목소리도 있어 6웝부터 지역 담당자와 의

견교환회를 열고 있음. 제도는 만들면 끝이 아니다. 현장의 목소리도 듣고, 
좀 더 나은 제도를 만들면서, 개선해야할 점이 있다면 개선해 나갈 필요함

＜확대하는 경작방치농지＞

＜세대별 일본 농업 종사자＞

출 처 : 일본경제신문 (2014.7.21)


